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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에 따른 
회계투명성 제고 기대 및 6월 동향



『6월 Newsletter』 에서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에 따른 회계투명성 제고 기대’,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및 

‘최근 3년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의 

규제 동향을 담았습니다.

또한,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AI 트렌드에 대한 이사회 감독」과 

센터 접수 질의 사안인 ‘이사회 역량 진단표(BSM) 활용방안’을 

수록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를 오픈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회계분식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어 가는 만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회계처리·회계감사에 만전을 기할 필요

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에 따른 
회계투명성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부정 신고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2025.05.29.

규제 동향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총 40건, 19.2억원 지급 (’19년~’25.5월말 기준)

‘19년부터 포상금 지급, ’23년에는 산정기준금액 2배 상향 등 
제도개선 후, 신고 건수 및 포상금 지급규모가 빠르게 증가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액

중징계 처분 과징금 누적 부과액

2019년 2024년 2019년 2024년

1억
760만원

4억
700만원81건 179건

약75% 약 249억원

회계부정 신고의 품질 향상 (상세 증거자료 제출, 증권선물위원회 직접 출석 등)

신고자는 내부자 (약 65%), 거래처 (15%), 주주 (10%), 기타 (5%) 순

회계부정 포상금 지급 건 중 75%가 고의 · 중과실로 중징계 조치 부과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705&fileTy=ATTACH&fileNo=1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2025.05.29.

규제 동향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매력도 제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❶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  ❷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❸ 시장 효율성 제고의 3가지 방향에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함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증권사 PEF 불건전 영업행위 엄정대응
심사감리 성과 및 Process 개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2

유상증자 중점심사
M&A 제도 관련
주주이익보호 원칙 정립
주주행동주의
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 강화

주주 간 균형 재정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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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화
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거래시스템 다양화(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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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효율성 제고3

자본시장은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며 외형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불공정거래,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은 시장 
신뢰 저해 요소로 작용

기업의 투명한 공시, 건전한 지배구조, 책임경영 등 적극적·선제적 노력 기대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b77c9993f14545a088bef2b3faebb6c7&fileSn=2&bbsId=


최근 3년간 회계심사 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적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지적 사례는 회계 실무에 활용되도록 공개하였습니다.」, 
2025.05.28.

규제 동향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22사), 재무적 위험 기업(31사) 및 
사회적 물의 기업(12사) 등에 심사·감리 역량 집중 및 현장감리 확대

최근 3년간(‘22~’24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실시

214사 제재조치 (52사에 대해 총 772억원 과징금 부과*, 22사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액: ’19년~’21년 356억원(연평균 119억원) →’22년~’24년 772억원(연평균 257억원) 

’22년 이후 공개 확대(15건→18건→27건), ’11년 이후 총 182건 공개

회계위반 예방을 위해 연 2회 심사 감리 지적사례 공개

최근 14건의 지적사례 공개, IPO 예정기업의 매출 부풀리기 등 다양한 
지적사례를 포함하여 회계실무에 참고 가능

IPO 목적으로 재무성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기업에 대해 
검찰고발·과징금 등 중조치 부과IPO 예정기업

내용구분

회사의 허위매출 관련 미판매 재고를 현장에서 신속히 
조사함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할 자료 확보현장조사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영업이익을 허위계상한 한계기업에 
대해 거래소에서 거래정지할 수 있도록 함한계기업

중대한 회계 위반에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161억원) 부과과징금

매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발표하여 오류를 
예방하고, 오류 항목은 신속 점검으로 회계정정 유도테마심사

주요
조치 사례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ce94d36070224ec5a0a35c09789a78bc&fileSn=2&bbsId=


AI 확산 속 거버넌스 체계 보완 필요
4곳 중 1곳, AI 감독 주체 ‘미설정’… 논의도 절반 이상은(59%) ‘필요 시’ 수준에 그쳐 

AI 트렌드에 대한 이사회 감독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Board Practices Quarterly: Artificial intelligence(AI) revisited」, 2025.04, 
기업거버넌스협회 회원사 80개 글로벌 상장기업의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 고문변호사 및 기타 사내 거버넌스 전문가 대상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이사회 위원회 AI 관련 안건 논의 빈도

AI 주요 감독 권한

AI 활용 영역 

2025 2023

이사회
위원회 모두 
명시적 책임 
없음

감사위원회 이사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기술위원회 후보추천/
거버넌스
위원회

이사회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

기타 의견 없음

2025 2023

AI 활용은 다양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증가 (증가율 14% ~ 29%)

*서비스 제공, 영업마케팅, 상품 개발, HR, 재무회계, 리스크 관리

39% 서비스 제공
최다
활용 영역 18% 리스크 관리

최소
활용 영역

59%

37%

14%
8%

14%

0%

11%
3%

9%

44%

7% 4% 4% 4%0% 0%

비정기적/
필요 시

연 2회 연 1회 연 4회 아직 안건으로 
다룬 적 없음

매 회의 시 의견 없음 기타

29%

22%
16%

20%

8%
13%

7% 8% 5% 5%
0%

5%

19%

3% 4% 0%

12%

23%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bpq-v6.pdf


이사회 역량 진단표(Board Skills Matrix) 활용방안 
FAQ

이사회 역량 진단표(BSM)를 도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으며, 
어떻게 활용해야 이사회 역량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까요?

BSM은 이사회의 구성, 역량(경험·전문성·지식 등), 다양성(성별·나이 등) 정보를 표·
그림으로 도식화해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BSM은 이사회 구성, 승계계획, 이사 선임 등에 핵심 자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성, 관리, 평가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사회 승계계획과의 연계 운영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BSM을 이사회 구성의 핵심자료로 활용하며, 작성주체, 대상, 
전문분야 기준, 검토 주기 등을 규정해 승계계획과 이사 선임의 실질적 의사결정 
도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BSM 공시 비율은 최근 4년간 약 2배 
급증(38%→73%)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BSM 활용이 권장되는 주요 의사결정 영역

글로벌 BSM 공시 트렌드 **

* 금융감독원,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2023.12.
** Spencer Stuart, 「2024 U.S. Spencer Stuart Board Index」, 2024.09.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이사회 내 미흡역량 보완을 위한 선임기준 설정

전략 변화에 따른 이사회 구성 적정성 반영

이사의 전문역량을 고려한 위원회 배정

정량적 근거자료로 활용

신규 이사 선임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배정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4년 만에 BSM 공시 비율, 약 2배 증가”

2020 2021 2022 2023 2024

38% 45%
56%

68% 73%



이사회·감사위원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 오픈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

주요 행사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딜로이트 클립

사외이사님, 감사위원님과 감사님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딜로이트의 전문가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종합한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를 오픈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사회·감사위원회를 위한 맞춤형 핵심 아젠다 제공
(기업 지배구조, 재무보고, 자금사고 방지 등)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클립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PC와 모바일을 통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운 학습

공시용 수료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전문가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I
Audit & Assurance

hansukim@deloitte.com

정 현 파트너
Audit & Assurance

hyunjeong@deloitte.com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학범 파트너
Strategy, Risk & Transactions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Audit & Assurance

junoh@deloitte.com

유민지 파트너
Audit & Assurance

minjyoo@deloitte.com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krccg@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김한석 Partner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hansukim@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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